
[이감 국어 모의고사 시즌6-5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5차 예비평가 
언어와 매체 35~36번 지문 / 35번 문항 및 해설 / 화법과 작문 45번 <보기>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문항번호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언어와 매체 
35~36번 

지문 [4문단]
지문 정정

가령 ‘먹다’에 피동 접사 ‘-이-’가 결합할 경우, ‘-이-’는 어간에 
붙으므로 결국 어간과 어말 어미의 사이, 즉 선어말 어미와 같은 
위치에서 출현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가령 ‘먹다’에 사동 접사 ‘-이-’가 결합할 경우, ‘-이-’는 어간에 
붙으므로 결국 어간과 어말 어미의 사이, 즉 선어말 어미와 같은 
위치에서 출현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언어와 매체
35번 문항

②번, ③번
선지 정정

② ‘내일이면 꽃이 피겠어요.’에는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어말 어미 
하나가 쓰이고 있다.

③ ‘그는 집으로 갔습니다.’와 ‘그는 집으로 갔어요.’에는 모두 청자
를 높이는 기능을 하는 어말 어미가 쓰였다.

② ‘내일이면 꽃이 피겠어.’에는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어말 어미 
하나가 쓰이고 있다.

③ ‘그는 집으로 갔습니다.’와 ‘그는 집으로 갔네요.’에는 모두 청자
를 높이는 기능을 하는 어말 어미가 쓰였다.

언어와 매체
35번 해설

②번, ③번
해설 정정

② ‘내일이면 꽃이 피겠어요.’에는 선어말 어미 ‘-겠-’과 어말 어미 
‘-면’, ‘-어’가 쓰였다.

③ ‘그는 집으로 갔습니다.’에는 청자를 높이기 위해 어말 어미 ‘-
습니다’가 쓰였지만, ‘그는 집으로 갔어요.’에는 청자를 높이기 
위해 보조사 ‘요’가 쓰였다.

② ‘내일이면 꽃이 피겠어.’에는 선어말 어미 ‘-겠-’과 어말 어미 
‘-면’, ‘-어’가 쓰였다.

③ ‘그는 집으로 갔습니다.’에는 청자를 높이기 위해 어말 어미 ‘-
습니다’가 쓰였지만, ‘그는 집으로 갔네요.’에는 청자를 높이기 
위해 보조사 ‘요’가 쓰였다.

화법과 작문
45번 <보기>

오표기
정정

(가) 신문기사

 덴마크, 독일 등은 스펀지 도시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 변화에

각대비하고 있다. 공원, 옥상 정원 등의 녹지를 활용해 빗물 흡수

력을 높이는 한편, 각종 저류 시설을 설치하고 빗물을 모아 두었

…

(가) 신문기사

 덴마크, 독일 등은 스펀지 도시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공원, 옥상 정원 등의 녹지를 활용해 빗물 흡수

력을 높이는 한편, 각종 저류 시설을 설치하고 빗물을 모아 두었

…

 편집 과정에서 생긴 오류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더욱 완전한 국어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